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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서 자라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아라. 

하느님께서 들풀까지 이처럼 입히시거늘 자녀들이야 얼마나 잘 돌보시겠느냐? 

마태 6:28 참조... 

 

“들판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아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표현하셨듯이 자연은 아름다움과 단순함으로 흘러넘친다. 마리아 마리에타 수녀는 이러한 단순함안에서 

노틀담 수녀로서 충실히 예수님을 따르며 일생을 보냈다.  

마리아 마리에타 수녀는 세례 때 세실리아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세실리아는 6세에 죽은 자매 안토니냐와 

쌍둥이였다. 구에리노 렉과 안나 와그너에게는 18 명의 자녀가 있었다. 일곱은 이미 죽고 없었다. 렉 

가(家)는 상 프란치스코 데 파울라의 산간 지역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갔다. 부모는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했으며 노동의 고귀함과 삶에서 이기기 위한 투쟁을 가르쳤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좋으심으로 렉 가의 두 딸들을 축성생활로 부르셨다. 세실리아는 착복 때 

마리아 마리에타 수녀를 수도명으로 받았고 자매였던 테레지냐는 마리아 엘레니타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마리아 마리에타 수녀는 언제나 가족들과 가깝고도 빈번한 연락을 취하며 지냈다. 그들을 

방문하는 일이나 방문을 받기를 몹시 즐겼다. 

수녀는 수도생활 내내 집안 살림 사도직에 힘을 쏟았고 특히 화초와 채소밭을 가꾸었는데, 이는 집안 에서 

물려받은 재능이었다. 수녀는 노력을 요구할때조차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한 

일의 결실을 나누면서 기뻐했다. 

2005 년부터는 건강 진료로 인해 레칸토 아파레시다 공동체로 옮겨와 그곳에서 이 지상의 순례의 

마지막까지 머물렀다.  

마리아 마리에타 수녀는 단순했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어 주었다. 수녀는 우정을 맺는 법을 알고 있었다. 

미소는 수녀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었다. 수녀는 자신의 영성을 양육해갔다. 공동체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노틀담 수녀로서의 투신에 충실했다. 성모님 신심은 수녀의 삶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묵주알이 수녀의 손가락 사이를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빠져 나갔다. 사도적 열정은 수녀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것이었다. 수녀는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정도 방문하곤 했다. 그들을 축복했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격려해 주었다. 수녀의 건강과 나이가 노쇠함을 드러내자 작은 봉사들을 통해 공동체를 도왔다. 

수녀는 매일 주방에 갔으며 기도 사도직에 매우 헌신적이었다. 직원들, 친구들, 우리가 일하는 요양소 

노인들의 삶을 밝혀주는 작은 공예품들을 만드느라 늘 바빴다. 수녀는 작은 선물들을 만들기 위해 폐품과 

상자들을 완벽히 사용할 줄도 알았고 누군가 방문해서 그 수공예품을  칭찬하면 즐거워하곤 했다.  

수녀는 병을 앓으며 이를 받아들였고 단순하고도 온화했다. 수녀는 자신의 쇠약함을 잘 맞이했다.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들였다. 수녀는 자신의 삶 안에 노틀담 카리스마인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합하며 천상의 도공께서 자신을 “당신 손의 흙덩이처럼” 

빚어나가시도록 했다. 9월 10일 오전 5시, 수녀는 모든 사랑을 바쳤던 분께 삶을 내어드렸다. 


